사변적 사고
· 설명의 능력(기원신화): 신화는 우주적 존재(Thou)들이 드러낸 의지(현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우주의 근원과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신화가 더 이상 우주적 존재의 현현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전설(legend), 민담(fairy tale) 등으로 전락한다.
· 객관적 인과관계의 부재: 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사건은 주위 환경과 분리되지 않으며 모든 조건에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일관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이미지와 이야기: 신화는 항상 이미지(imagery)를 통해 우주적 존재들의 현현을 드러낸다. 이미지는 현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인지된 추상적 사고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신화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언제나 구체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 표현한다.
· 신화와 제의•주문: 고대인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우주적 존재들의 현현을 통해 이해한 것은 지식(knowledge)이 된다. 현대인이 능동적인 관찰을 통해 파악한 해답 역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이 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반면, 고대인은 자신이 파악한 지식을 선포(proclaim)하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드러낸 우주적 존재와 공유한다(신화와 제의•주문과의 관계).

호. 오시리스 테티(6왕조: 2323-2291년)여! …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그대를 보았네, 그대를 발견하였네.
호루스가 그대(의 시신)를 수습했네, 호루스가 이시스와 네프티스로 하여금 그대를 돌보게 하였네
그들이 그대를 호루스에게 주었네, 그리하여 그가 그대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 PT 357

헤르모폴리스 창세신화
나는 슈, 아툼이 발현한 (그) 날 창조한 자.
그녀(테프누트)가 내 뒤로 나왔을 때, 나는 여전히 베누(불사조) 목의 공기 속에 덮여 있었네.
아툼이 발현한 (그) 날, 무량으로부터, 대양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 CT 76

나는 슈, 신들의 아버지.
아툼이 나와 내 누이 테프누트를 찾으려 그의 눈(“태양의 눈”)을 보내었으니,
나는 그것이 암흑을 밝힐 수 있게 한 자라.
그것이 나를 무량의 존재로 찾아내었으니, 나는, 
무량으로부터, 대양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거듭하는 무한을 낳는 자.
나는 슈, 신들을 낳는 자라.
- CT 76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
누가 말하기를: 나는 유일무이한 누(대양)라.
아툼이 말하기를: 그곳이, 내가 부유(浮游)하게 된 그 장엄한 때, 내가 발현한 곳이라.
나는 발현한자 - 그의 알 속의 작은 원. 나는 그곳에서, 누(대양)에서 발원한 자라.
보라, 무량(홍수)이 나로부터 물러가매; 보라, (그리하여) 내가 남았느니.
내 창조력으로 내 사지(몸)를 발현시켰으니 나는 나를 창조한 자요
내 심장(의 뜻)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를 세웠으니
나로부터 온 것은 (모두) 나의 소관이로다.
- CT 714

아툼이 바로 이웨누(헬리오폴리스)에서 발기한 자로 발현한 이로다.
그는 그의 주먹으로 성기를 쥐고, 그것으로 쾌락을 만들려 하매,
아들 딸 남매가 태어나니 슈와 테프누트라.
- PT 527

오. 아툼, 스카라베여, 그대가 높은 언덕으로 솟아오를 때, 
이웨누(헬리오폴리스)의 베누(불사조) 신전에서 벤벤(태초의 언덕)으로 솟아오르도다.
재채기를 하니 슈요, 침을 뱉으니 테프누트로다.
그대의 (양) 팔을 카 모양으로 그들 뒤에 놓으니(=그들을 뒤에서 포옹하니)
이는 그대의 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 PT 600

나는 원발자, 슈의 바. 내가 발현한 곳은 원발자의 사지(몸)라.
나는 신비한 형체를 가진 신, 슈의 바.
내가 발현한 곳은 신비한 형체를 가진 신의 사지(몸)라.
내가 갈무리된 곳은 원발자의 사지(몸)라. 나는 원발자의 극한에 있는 자.
내가 발현한 곳은 그의 (몸) 안이라.
내가 말하노니, 9주신은 조용히 하라, 제신들은 멈추라.
그리하면 그대들에게 내 스스로 발현한 바를 말해주리라.
나의 발현을 누(태초의 대양)로부터 묻지 말라.
누가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이미 발현했느니, 
그는 내가 발현한 곳을 모르며, 그는 내가 발현한 바를 직면하지 않았노라.
내가 발현한 곳은 원발자의 사지(몸)라.
그는 그의 심장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는 그의 창조력으로 나를 만드셨으니,
그는 그의 코로 나를 뱉어내었네. 나는 내뱉은 형체를 한 신, 존엄한 원발자가 창조한 자, 
그의 완벽함으로 하늘에 두루 퍼지는 자, 신들의 형태를 온전히(모두) 갖춘 자,
그를 운행하는 신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 대중(태양신 교도)이 알지 못하는 자라.
나는 그의 (양) 발에서 성장하였으며, 나는 그의 (양) 팔에서 발현하였으니,
나는 그의 사지에 (빈) 공간을 만들었도다.
이제 그대들에게 내 스스로 발현한 바를 말해주리라.
그는 그의 심장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는 그의 창조력으로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결코 탄생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도다.
나는 내뱉은 형체를 한 신, 그는 그의 입으로 나를 낳지 않으셨으며,
그는 그의 주먹으로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니, 그는 그의 코로 나를 뱉어내었네.
그는 완벽의 심장(=완벽한 계획) 위에서 나를 만드셨으니,
그가 그의 완벽함으로 하늘에 두루 퍼질 때
이로 말미암아 당도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존재들이 기뻐함이라.
내 옷은 생명의 바람(숨결)이라. 그것은 내 주위의, 아툼의 입으로부터 나왔나니.
내가 발현한 곳은 원발자, 유일한 자, 신들의 장자의 속이라.
나는 그를 위해 하늘의 높은 곳을 맺는(혹은, 하늘의 높은 곳에 닿는) 자라.
나는 그에게 그의 창조력을 가져다 주는 자, 
그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놓여진 그의 수백만의 카를 그를 위해 합하는 자라.
- CT 75

내 옷은 생명의 바람(숨결)이라.
그것은 내 주위의, 아툼의 입으로부터 나왔나니.
내가 발현한 곳은 원발자, 유일한 자, 신들의 장자의 속이라.
나는 그를 위해 하늘의 높은 곳을 맺는(혹은, 하늘의 높은 곳에 닿는) 자라.
나는 그에게 그의 창조력을 가져다 주는 자, 
그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놓여진 그의 수백만의 카를 그를 위해 합하는 자라.
나는 슈, 신들의 아버지.
아툼이 나와 내 누이 테프누트를 찾으려 그의 눈(“태양의 눈”)을 보내었으니,
나는 그것이 암흑을 밝힐 수 있게 한 자라.
그것이 나를 무량의 존재로 찾아내었으니, 
나는 무량으로부터, 대양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거듭하는 무한을 낳는 자. 나는 슈, 신들을 낳는 자라.
- CT 76

나는 슈의 바, 그를 위해 누트는 그 위에 게브는 그의 발 밑에 놓인 자.
…
나는 네헤흐(영원한 반복), 무한의 아버지.
내 누이는 테프누트, 9주신을 낳은 아툼의 딸.
…
나는 아툼을 위해 거듭하는 무한을 낳는 자,
그것은 제트(영원한 동일)이며, 그것은 나의 누이 테프누트라.
- CT 78

오, 여덟 무량신들이여 - 무한의 무한이여,
자신의 팔로 하늘을 에워 감싸는 자들이여, 하늘과 게브의 아케트(지평선)를 합하는 자들이여,
슈가 그대들을 대양으로부터, 무량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낳았느니,
그것을 그대들을 게브와 누트에게 붙이기 위함이요,
이때 슈는 네헤흐(영원한 반복)요, 	테프누트는 제트(영원한 동일)로다.
그러자 아툼이 말하기를: “내 살아있는 딸은 테프누트라. 그녀는 그녀의 형제 슈와 함께 하리라.
앙크(생명)가 그의 이름(정체•본질)이며, 마아트(질서)가 그녀의 이름(정체•본질)이라.
나는 내 아들 딸, 내 어린것들과 함께 살리라.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들 중 하나는 내 등에, 그들 중 하나는 내 배에 있게 되리라. 
생명이 내 딸 질서와 함께 놓이리라.
그들 중 하나는 내 안에 그들 중 하나는 내 밖(주위)에
생명(앙크)이 그의 이름(정체•본질)이며, 질서(마아트)가 그녀의 이름(정체•본질)이라.
나는 내 아들 딸, 내 어린것들과 함께 살리라.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들 중 하나는 내 등에, 
그들 중 하나는 내 배에 있게 되리라. …
- CT 80

내가 슈를 들어올림에 지친지라, 이는 내가 내 딸 누트를 내 머리 위로 들어,
그 극한에서 내 아버지 아툼에게 그녀를 두려 했기 때문이니라.
나는 내 아들 게브를 내 발 밑에 두었으니, 이 신은 내 아버지 아툼을 위해 
땅을 한데 묶으며 거대한 홍수를 이끄는지라.
나는 9주신이 나를 보지 못하는 사이 내 자신을 그들 사이에 두었느니.
나는 슈의 바, 그를 위해 누트는 그 위에 게브는 그의 발 밑에 놓인 자.
…
나는 네헤흐(영원한 반복), 무한의 아버지.
내 누이는 테프누트, 9주신을 낳은 아툼의 딸.
…
나는 아툼을 위해 거듭하는 무한을 낳는 자,
그것은 제트(영원한 동일)이며, 그것은 나의 누이 테프누트라.
- CT 78

멤피스 창세신화
폐하[샤뱌카]께서 이 글을 그의 아버지, 프타 그의 성벽 남쪽에 계신 이의 집에 새겼음이라. 폐하께서 그것이 그의 선조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나 좀이 먹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 수 없었노라. 그리하여 [폐하께서] 이를 새롭게 새기시니 [이는 그것이] 옛 것 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
신들이 프타에서 나왔느니라/프타가 되었느니라.
큰 왕좌 위의 프타	[…]
프타 눈			아툼을 [지으신] 아버지
프타 나우네트		아툼을 낳으신 어머니
프타-웨르		9주신의 심장과 혀
[…]			모든 것… 신들을 낳은
[…]			[…]
[…]			[…] 매일 레의 코 앞에 있는 [네페르]템
심장을 통해 아툼의 형상으로 발현하시니 혀를 통해 아툼의 형상으로 발현하시니…
위대한 권능의 프타께서 신들과 그들의 카를 프타로부터 호루스가 발현한 이 심장을 통해, 프타로부터 토트가 발현한 이 혀를 통해 창조하시니라.
이는 심장과 혀의 힘이 그로부터 발현되었으며 그가 모든 신과 인간과 동물과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몸과 모든 입 앞에 존재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라. ...
그의 9주신은 그의 면전에서 치아와 입술 안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툼의 씨와 손이라. 아툼의 9주신은 그의 씨와 그의 손에서 발현하였으나 (프타의) 9주신은 모든 것의 이름을 발음하고, 그를 통해 슈와 테프누트가 나오고 9주신이 태어난, (바로) 이 입의 치아와 입술이라. 그리하여 모든 신이 나니 아툼과 그의 9주신이라. 그러나 모든 신성한 말씀/성각문자는 심장이 생각하고 혀가 명령한 것으로부터 발현하니라. 그리하여 모든 카와 모든 헴세트가 창조되니 모든 음식과 공물이 그들의 말에 의해 생기고, 바람직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마아트가] 증오 받는 일을 하는 이에게는 이제페트가 행해지니 그리하여 평화로운 자에게는 생명이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주어지도다. …
그리하여 프타는, 모든 것과, 모든 신성한 말씀/성각문자를 창조하신 후에 신들을 낳으시고 그들의 도시를 세우시고 노모스를 설립하신 후에, 신들을 사당에 거하게 하시고 공물을 정하신 후에, 그들의 사당을 세우시고, 그들의 심장이 흡족하도록 그들의 몸을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만족하셨나니. 그리하여 신들이 모든 목재와 석재와 진흙과 그들이 발현한 그[프타]의 몸에서 자라는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몸으로 들어가니 모든 신과 그들의 카가 그가 결합하니…
[bookmark: _GoBack]- ZÄS 39 (1902), pls 1-2
초월자의 등장
그는 신들 가운데 숨어 있고, 그의 본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니. 그는 하늘보다 더 멀고, 두아트보다 더 깊다. 그 어떤 신도 그의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하며, 그 어떤 그의 형상도 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 누구도 그를 정확하게 증언할 수 없도다. 너무도 비밀스러워 그의 경외가 드러나지 않으며, 탐색하기에 너무 위대하시며, 파악하기에 너무 강력하시도다.
- Leiden I 350, 4, 17-19
모든 신은 삼위(三位)니 아문, 레, 프타이며 이들에 버금가는 이 없더라.
그의 이름은 아문에 숨겨져 있으며 그의 얼굴을 레이며, 그의 몸은 프타이니라.
- Leiden I 350, 4, 21-22
